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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경제적 안녕, 일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상 모든 경제 부문이 폐쇄되는 중에도 환태평양 무역을 위한 미국의 주요 

관문이자 혁신적 상품 이동과 안전, 지속가능성을 선도하는 롱비치 항은 운영을 지속했습니다. 

마리오 코델로 청장은 본 발표에서 미국 2 대 해항인 롱비치 항이 사상 초유의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어떻게 화물 수송과 처리를 계속했는지를 밝힙니다. 롱비치 항은 

175 개 선사들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세계 217 개 해항을 잇습니다. 롱비치 항을 거치는 

상품들은 미국 전 지역으로 수송됩니다. 롱비치 항은 해운 산업을 선도하는 과감한 설비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해운 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향후 10 여 

년 간 롱비치 항은 철로 개선에 10 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 전역에서 상품의 흐름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의 도로 교통량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롱비치 항은 탁월한 고객 서비스 문화를 

구축하고 해운항만산업과 지역사회, 환경 활동가, 파트너 기관들과 공고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2019 년 업계 리더들에게 “북미 최고의 서부 해항”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